
학승이 물었다.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을 꺼릴 뿐
이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간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학승이 말했다. 

“그것은 간택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 밭일이나 하는 촌놈아, 무엇이 간택이란 말인가?”

問 至道無難唯嫌揀擇 如何得겘揀擇 師云 天上天下唯
我獨尊 云此猶是揀擇 師云 田 奴 什졟處是揀擇

조사들의 공격은 날카롭다. “무엇이 간택이란 말인
가?”하고 반문했을 때 노승이 창을 들고 찌르는 것이다.
이때 학인은 한 손으로는 방패로 막고 한 손으로는 창을
들고 찔러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방패와 창을 동시에
쓰는 것인가? “견공은 던지는 흙덩이를 쫓아가지만 사자
는 던지는 자의 눈빛을 째려본다.”

학승이 물었다. 
“삼계 밖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쩌나 노승은 3계 안에 있는 걸.”

問 如何是三界外人 師云 爭奈老僧在三界內

삼계를 벗어난 초인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을 증득한 사람이다. 삼계를 벗어난 초인은 아무도 그를
이 세상에 끌어내릴 수 없다. 그는 이미 전혀 다른 세계
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가?
삼계 안에 있다. 명안자(明眼者)는 삼계가 곧 출삼계이
다.  

학승이 물었다. 
“있음과 있지 않음을 아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
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가 만약 다시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노승을 묻는
것이야.”

問 知有겘有底人如何 師云 엓若更問 卽故問老僧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만 만약 한 번
더 질문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대 앞에 있는 사람이라
네. 겸손한 조주 스님.    
조주 스님이 문하 대중들에게 가르쳐 이야기했다.  
“남쪽을 향해 총림(叢林)으로 달려가거라. 여기에 있지
말고.”
어떤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 계시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의 이곳은 시림(柴林)이야.”

師示衆云 向南方趨叢林去 莫在者裡 僧便問 和尙者裡
是甚處 師云 我者裡是柴林

총림(叢林)은 나무가 빽빽이 나있는 곳이다. 그 곳에서
는 나무가 옆으로 자랄 수가 없다. 시림은 풀과 잡나무가
엉켜서 있는 곳이다. 그런 곳에는 나무가 똑바로 자랄 수
없다. 나이 들어 고목나무와 같은 조주 선사는 자연스러
움을 좋아하고 형식을 싫어했다. 눕고 싶으면 눕고 가고
싶으면 가는 곳에서 살았다. 누가 선사라는 호칭을 불러
주는 것도 좋아하지 않은 채 그저 한 사람의 노인으로 살
았다. 그곳이 조주 선사가 사는 곳이다. 초심자들은 그런
조주 선사를 보고 실망할지도 모른다. 도에 들어가기 전
에 나태하고 방일한 것을 먼저 배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주 선사의 뜻은 명확하다. 납자들에게‘가려거든 남쪽
으로 가라’고 했다. 남쪽은 육조 혜능 선사의 뜻을 이은
곳이다. 선불교가 융성한 곳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비로자나불의 스승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본성이 제자이다.”

問 如何是毗盧師 師云 性是弟子

그분은 본성을 제자로 삼는다. 만약 누가 비로자나불의
스승을 알려면 본성[心性]을 잘 관찰하면 된다. 본성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본성이 하는 것은 그분이 하
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본성이 가는 길은 그분이 가라해
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성을 알면 그분을 안다. 어떻
게 본성을 알 것인가? 마음을 촌보(寸步)도 움직이지 말
고 잠시 기다리라.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여당과 야
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됐고, 오늘(9월 19
일) 드디어 무소속으로 또 한 후보가 출
사표를 던졌다. 
후보들이나 그 선거운동 진영에서는

앞다투어 조계사를 찾아올 것이다. 이미
다녀간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조
계사 뿐이겠는가. 유력 종단이나 조계종
안의 본사들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드나
들 것이다. 
현정부 들어와서, 우리 불교계는 많은

상처를 입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종교편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고, 듣게 되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정

부와 대립각도 많이 세웠던 것이 사실
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2008년 여

름의 범불교도대회이다. 나는 그때 인도
의 남부 방갈로르에 머물고 있었다. 시
청 앞에 모인 수많은 스님들 모습이, 방
갈로르에서 나오는 지역 신문의‘해외
토픽’란에 실렸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
은 생각을 했다. 
‘자성과 쇄신의 결사’에서도 많은 이
야기가 나오지만, 많은 식자들은 불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 성찰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 라는 것이 정말로 무시하
거나 무관심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는 우리 삶이나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불교 역시 너무나 많은 영향
을 정치로부터 받는다. 그런 점을 인정
하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선거
중립”은 지켜야 한다고 본다. 선거중립
을 지키지 못하면 못할수록, 불교는 전
체적으로 정치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흔들리니까 선거중립을 지켜

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실론이
다. 보다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부
처님의 가르침에 맞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스
스로 주신 말씀의 모음집인〈우다나(自
說經)〉에서 그러한 부처님 말씀을 만나
게 되었다. 
그때도 그랬다. 출가자도 사람이니까,

뉴스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정치적 관심이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선거권은 없었지만…. 비구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당시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대국이었던 마가다(수도:

왕사성)와 코살라(수도: 사위성) 중에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세겠는가 하는 점
이다. 
경전에서는 이러한 비구들의 대화를

한마디로‘잡담’이라 폄하했다. 
이런 잡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비구들

앞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셨다. “비구들
이여! 지금 무슨 이야기가 있어 모여 앉
았는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
었는가?”비구들이 이실직고를 했을 것
임은 짐작할 수 있다. 
그때만 해도, 규범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때문일까. 비구들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 부끄럼없이 말
씀드리고 있다. 
비구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난 부

처님께서, 이제 새로운 규범을 하나 정

해 주신다 : “비구들이여! 믿음으로써
집을 버리고 출가인이 된 선남자인 그
대들로서 그것은 참으로 법답지 않은
잡담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모였을 때 해

야 할 일은 법에 대한 대화가 아니면, 가
치있는 침묵, 이 두가지 뿐이다.”(이미령
옮김, 〈기쁨의 언어, 진리의 언어〉, 민족
사, 35쪽)
무슨 논리로 대선에 관한 이야기를

‘법에 대한 대화’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출가인이 나누어야 할 법
에 대한 대화가 아니다. 선거가 있을 때
면, 간절히 바라는‘나의 소원’이 하나
있다. TV로 생중계되는 각 정당의 선거
상황실에 임석(굢席)하고 있는 스님이
안 계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제발 이
번에는….   

비로자나불의스승은?
석우스님의

조주록선해

무불선원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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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교수의

에세이 경구

그대들이모였을때해야할일은법에대한
대화가아니면가치있는침묵뿐이다〈우다나(自說經)〉

인간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리를 원론적인 관점에서 설
명한 것이 연기설이라면, 십이연기설(十二緣起說)은 이 연
기설에 기초하여 모든 현상의 인과법칙을 열두 가지로 나누
어 설명한 것이다. 이는 초기불교에서 아비달마의 교학중심
불교로 역사의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부처님이 설한
인과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해석하려는
불교 논사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다.
먼저 초기불교의 경전에서 연기설은 대략 세 종류의 유형

으로 설명된다. 첫째는 십이지분(十二支分) 혹은 그 이하의
지분으로 설명된 일반적 유형의 연기설이다. 두 번째는 감관
기능[根], 감관기관의 대상[境], 그 대상을 식별하는 마음 작
용[識]과 이 셋의 화합에 의한 인식[觸], 그리고 그 인식에
의한 느낌[受]으로 연속하는 인식관계에 기반을 둔 연기설
이다. 세 번째는 위 두 유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잡다한 연
기설이다. 어떤 종류의 연기설이든 무명을 제거해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동일했지만 그중에서 가
장 대표적 연기설로 자리 잡은 것이 십이연기설이다.
십이연기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이지에 대해 명

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①‘무명(無明)’은 사성제나 연기

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명이 없는 것, 즉
사성제나 연기의 이치를 아는 것이 팔정도의 정견이다. ②
무명을 연해서 일어나는 것이 신체와 생각과 말의 잘못된
행위[身궋ㆍ意궋ㆍ語궋]이다. 행위에 의해 잠재적으로 축
적되는 여분의 힘도 포함된다. ③‘식(識)’은 안식(眼識)·
이식(耳識)ㆍ비식(鼻識)ㆍ설식(舌識)ㆍ신식(身識)의 5식과
의식(意識)을 말하는데 특히 인식주체로서의 육식을 가리
킨다. ④‘명색(名色)’은 식의 대상인 색(色)ㆍ성(聲)ㆍ향
(香)ㆍ미(味)ㆍ촉(觸)ㆍ법(法)의 6경(六境)을 말한다. ⑤‘육
처(六處)’는 감각을 느끼고 지각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시
각ㆍ청각ㆍ후각ㆍ미각ㆍ촉각ㆍ사유능력이 그것이다. ⑥

‘촉(觸)’은 6근(根)과 6경(境)과 6식(識)이 화합하는 것이
다. 즉 감각이나 지각에 의해 인식조건이 성립하는 것을 의
미한다. ⑦‘수(受)’는 괴로움이나 즐거움 등을 느끼는 감수
작용(感受作用)이다. 이것은 인식[觸]한 뒤에 일어나는 느
낌으로, 동일한 물건을 보고도 과거의 무명이나 행에 의해
탐욕스러운 사람은 즐겁게, 화난 사람은 괴롭게 느낄 수 있
다. ⑧‘애(愛)’는 무엇인가에 대한 강렬한 욕구이다. 목마
른 자가 물을 갈구[渴愛]하는 것과 같다. 예컨대 괴로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은 욕구 등이다. 고락에 대

한 애증이 모두 애(愛)이다. ⑨‘취(取)’는 갈애 뒤에 일어나
는 취사, 즉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실
제행동을 말한다. 예컨대 살생 도둑질 간음 험담 궤변 이간
질 등의 몸과 말로 짓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⑩

‘유(有)’는 현상적인 것을 포함하는 모든 존재를 말한다. 이
유에는 업의 존재인 업유(業有)와 업의 과보인 보유(報有)
가 있으며 다음의 업을 발생시키는 잠재적인 힘으로서의 업
유도 포함된다. ⑪‘생(生)’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 것
을 말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태어나기 전의 모든 경
험에서 비롯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게 되고 후자의 경우에
는 그 개인의 소질, 즉 유(有)에 기반을 두어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게 된다. ⑫‘노사(걛死)’란 태어난 뒤에는 반드시 늙
고 병들어 죽게 되는 고통을 말한다. 이러한 노사는 자연적
인 사실인 동시에 모든 괴로움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십이연기는 각각의 지분이 인과관계로 연결돼

있다. 이 십이 지분을 순서대로 파악하여 연기의 원리를 자
각하고, 역으로 제거해 감으로써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한 것이 십이연기설의 취지이다. 

괴로움이일어나는열두가지인과관계
그림·박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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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교리〈32〉

십이연기설-①십이지(十二支)의 해석

2012년
2학기 치유요가테라피강사과정
2012년 9월 8일(토) 오후 2시 개강!!!

1. 교육목적
건강과 테리피(Therapy)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며 요가에 대
한 관심도와 수련자들의 체계적인 학습의 욕구에 부흥하여 질병과 스
트레스를 치유 YOGA 와 명상(Meditation)을 통해 心身의 안정과 면역
력을 강화하고 치유로서의 Yoga를 학문적으로 이해하여 안전하고 체
계적인 요가지도자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2. 교육과정
◆요가테라피 1 - 생활통증별 원인과 예방행법
◆요가테라피 2 - 도구를 이용한 치유요가테라피
◆요가테라피 3 - 대상별 원인에 따른 치유요가 테라피 (임산부,실버 요가 등)
◆요가테라피 4 - 개인 맞춤 운동습관 프로그램하기
◆요가테라피 5 - 비만관리와 요가테라피
◆그 외 요가의 정의, 아사나 기본 행법, 요가호흡법, 기초 요가생리학, 
요가해부학, 대상별 심리에 따른 교수법 활용

3. 교육기간 및 수업료
1) 이수기간 : 16주 (총 64시간 )
2) 수업시간 :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3) 수 업 료 : 80만원 (교재 및 자격비용 별도)

4. 입학대상 및 정원 (20명) - 19세이상 남녀 누구나

5. 전형방법 및 접수기간
1) 전형방법: 지원서 1부 (본교양식) 

6. 자격취득 및 자격증 발급
1) 수료 후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2) 수료 후 일정 자격검증 시험을 거쳐 치유요가테라피

강사 자격증 발급 (대학원 산학협약 요가교육전문협회)
3) 교육기관 및 기타기관에 강사추천

- 초,중,고등학교 특기적성, 사회단체 및 문화센타, 시 체육관, 복지관 등
요가 강사 취업

- 기업체 연수교육, 대학 시간강사, 기업요가 특강 등 요가 강사 추천

6. 책임교수
임동호 (동방대학원 대학교 자연치료학과 전임교수, 요가전공, 철학박사) 
외 지도교수 2명

6. 문 의 02)3668-9890 (동방대학원 대학교 문화교육원) 


